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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 

     Chong Chong-Hye 

     Elisabeth 

     (1797 - 1839) 

       

 

   동정 순교자인 정정혜는 

정약종(丁若鍾)의 딸로, 네 

살 때 세례성사를 받았다. 

1801년 신유박해로 전가족

이 함께 체포되어, 아버지와 

이복 오빠 정철상(丁哲祥)은 순교하였으나 정정혜는 어머

니 유 체칠리아, 오빠 정하상(丁夏祥)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 뒤 마재의 삼촌 정약용(丁若鏞)의 집에서 살면서 길

쌈과 바느질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나갔다. 친척들의 구

박과 냉대를 아름다운 덕행과 인내로 극복하고, 박대하던 

몇몇 친척들까지 입교시켰다.  

   1839년 7월 11일 기해박해 때 정정혜는 서울에서 어머

니, 오빠와 함께 체포되었다. 포청에서 7회의 신문을 받으

면서 320대의 곤장을 맞았고, 형조에서도 6회의 신문과 함

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뒤에 

12월 29일 6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

으로 순교하였다. 그 때 나이 43세였다. 

103위 순교 성인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 126, 1-2. 2-3. 4-5. 6)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 

    리라.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Psalm 145:2-3, 8-9, 17-18) 

○ Every day will I bless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Great is the LORD and highly to be  

    praise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 

○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 The LORD is just in all his way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to all who call 

    upon him in truth. ◎ 

     입당 : 287       파견 : 286 

(가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주일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본당 소식 

▶ 9월 ‘백삼위 가족만찬미사’ 안내 

    일시 : 9월 2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백삼위 가족 만찬 

    미사’로 봉헌됩니다. 오전 11시 미사 한대만 봉헌됩니다. 

    단, 토요일 주일전날미사는 변동없이 평소와 같이 봉헌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차 헌금 안내 

    이번 주일 (9월 20일) 미사 중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헌금은 ‘Black and Indian Missions’을 위한 것으로,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원주민 공동체의 사목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모아진 헌금은 LA 교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 렉시오 디비나 피정 안내 

    일시 : 9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 성전 

    강사 : 이영근 아오스딩 신부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원장) 

    일정 및 강의주제 : 

       

     

           

 

    참가비 : $ 30 (점심 제공) 

    신청 : 주일 - 성당입구 (각 미사 전·후) / 평일 - 사무실 

    신청마감 : 9월 23일(수)  

    문의 : 교육부장 송호창 요셉  ☎ 213-505-8586 

             (e-mail : songjoseph68@gmail.com) 

 

 

    

 

 

 

 

    

 

    

 

    

우리들의 정성 

▶ 한가위 미사 및 합동 연도 

   일시 : 9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연도  

 

▶ 9월 반장월례모임 

   일시 : 9월 2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요셉회 모임 

   일시 : 9월 2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장소 : 강당 

 

▶ 예비자 교리 안내 

   대상 : 예비신자 

   세례식 : 2027년 3월 27일(토)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강당 (미디어룸) 

   문의 : 전교수녀  ☎ 213-862-1979 

 

▶ 본당 재정보고 열람 

   LA 교구에 보고된 2025-2026년도 본당 재정보고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 재정위원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 310-995-8548 

 

▶ 명찰 착용 안내 

   친교의 일환으로 ‘이름·세례명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오실 때에는 명찰을 착용해 주시고 

   아직 명찰을 받지 못하신 신자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강 09:30-10:40 기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말씀은 왜 있는가? 

2강 11:00-12:00 성경은 다른 책과 왜 다르며,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하는가? 

점심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3강 13:00-14:10 성경의 네가지 의미차원에 따른 읽기실습 

4강 14:30-15:40 묵상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자기 바라보기와 주의할 점) 

5강 16:00-17:00 기도는 어떻게 벌어지며 진전되는가? (자기 떠나기와 하느님 향하기) 

교 무 금  $   3,430.00  

주일헌금  $   2,498.00  

합      계  $   5,928.00  

고천용 김광자 김옥자 김옥찬 김재성 김재희 남명자 

백필여 손세호 신순철 윤미애 이민상 이성구 이성연 

이일길 이해경 정남형 정동규 조화숙 조희남 최상만 

최수나 익   명     


